
인디아, 석유화학 성장률 이상무
Ethyle ne 수요신장률 10% 전망 … 신증설·기술 현대화 필요

2001년 인디아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의 6%보다 낮은 5.5%로 예상되고 있다.

GDP 성장률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중국과 비슷한

7-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디아의 23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합정부가 2001년 초에 일련의 개혁 조치를 발표했지만 관료주의와 정부부패

의혹으로 좌초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아의 10억이라는 인구와 더불어 높은 경제성장률이 석유화학과 특수화

학부문 투자에 대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인디아 정부는 2001년 1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적자를 조속히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

다. 정부의 Indian Petrochemicals 지분감축 계획이 연기됐지만 무엇보다도 민영화가 중요하다는데 초점이 모이고

있다.

수요침체와 더불어 최근 석유화학 신증설이 인디아에 일시적인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신장률이 2010년까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hem Systems는 인디아의 Ethylene 수요

신장률이 2010년까지 연평균 10%를 기록해 2010년에 세계규모 크래커 4개 분의 생산능력 260만톤 가량의 공급부

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디아의 많은 크래커 건설 프로젝트들이 경제불안, 자금조달 부족, 지지부진한 민영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신증설이 공급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하겠지만, 중동 등 원료가 풍부한 지역의 플랜트로부터의 수입에 계속 의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디아에는 7개의 Ethylene 플랜트가 있다.

Polyolefin 시장은 2004년까지 공급과잉 상태를 나타낼 것이나 수요가 곧 공급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em Systems는 인디아의 PE·PP·PVC를 비롯한 Polymer 소비가 1인당 3kg에서 2010년에는 1인당 13kg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디아의 화학제품 생산비중

총 생산액 290억달러(1999/2000)

인디아가 2010년 무렵에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Polymer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나, Polymer

소비가 중국은 1300만톤인데 비해 300만톤에 불과하다.

인디아 Polymer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는 Polymer 최대의 생산기업인 Reliance는 2000년 Polymer 매출이

11% 증가했고 PP는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Gas Authority of India는 HDPE와 LLDPE 공급과잉이 약 4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인디아의



PE 주요 생산기업들은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다.

인디아의 HDPE와 LLDPE 수요는 향후 몇 년간 각각 10%와 13-13%로 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Gas

Authority of India의 뉴델리 Gail 소재 플랜트의 가동률이 2001년 4월부터 10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Gail의 Auraiya 플랜트는 크래커에 원료를 공급하는 설비 중 하나에 장비 문제가 발생해 8월에 가동을

중단했다가 9월 중순에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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